삼위일체 10 [5/20]

중세 시대

(1) 중세 시대, 교회는 니케아 신조를 정통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2) 그러나 여전히 동서의 교회는 ‘필리오큐’ (Filioque, and from the Son) 에 대해 계속 논쟁하였으며, 리용(Lyon, 1274)과 플로레스(Florence, 1439) 공의회를 통한 이 문제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동서 교회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3) 중세 시대에 삼위일체론의 발전에 서방 교회의 세 신학자의 기여가 있었다.

1) St. Anselm of Canterbury (1033-1109): 자신의 저서 ‘Monologion (1076)’에서 안셀름(안셀무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과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 (the love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의 존재 때문에 반드시 삼위일체이시다. 그는 또한 성경과 논리적 토대를 근거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요14:26; 15:26; 20:22)

2) Richard of St. Victor (?-1173): 자신의 책,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goodness)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가지셨음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이심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거스틴의 ‘사랑의 유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3) St. Thomas Aquinas (1225-1274): ‘신학대전 (Summa Theologica)’에서 삼위일체에 관해 여섯 가지를 말했다.

a) 삼위일체는 이성에 의해 증명될 수 없다.

b) 성자의 ‘나심’과 성령의 ‘유출’은 다르다. 전자는 지성의 문제이며, 후자는 의지의 문제이다. [어거스틴의 영향]

c) 위(격) 사이의 독특성은 관계(relationship)의 문제이다.

d) 이 같은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의 실제적인 존재이다.

e) 성자와 성령의 보내심은 그들의 기원이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기인함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존재가 성육신과 창조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말한다.

f)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성자는 거룩함의 주관자이시며, 성령은 그 거룩함의 성취됨의 징표 혹은 거룩함의 수여자 이시다. 

종교개혁시대

(1) 개혁자들은 중세 스콜라주의에 비판적이었지만, 그들은 중세의 신학자들처럼 정통 삼위일체론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기에 이 교리를 받아들였다.

1) 마틴 루터 (1483-1546): [요한복음 주석]

2) 필립 멜랑히톤 (1497-1560): [아우구스부루그 신앙고백 Art 1]

3) 츠빙글리 (1484-1531): 

(2) 개신교 비정통주의: 1530년 대로부터 급진적 개신교는 삼위일체론을 반대했다.

1) 세베르투스(Michael Severtus, 1511-1553): ‘삼위일체오류에 대한 일곱 권의 책들(1531)’ 과 ‘기독교의 회복 (1533)’에서 정통적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연합을 위태롭게 했으며, 양태론, 아리안주의 그리고 범신론을 가르쳤다고 논박함.

2) 소시이누스(Faustus Socinus, 1539-1604): 자신의 책,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서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준 사람이며,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혹은 효력이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를 경배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시이안 신학은 삼위일체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역할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확인해주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3) 중세 신학의 기여에 대한 평가

1) 중세 시대 기간 동안 서방의 삼위일체 신학은 전체적으로 어거스틴과 아타나시안 신조에 의해 해석된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였다.

2)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발전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시도했으며, 이성의 사용을 통해 그것의 진리를 변호하였다.

3) 이 시대에 서방 교회의 삼위일체 신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세 명의 신학자, 곧 안셀름, 빅토르, 아퀴나스가 있었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이해를 위해 두 가지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a) 안셀름과 아퀴나스는 인간 개개인의 마음, 이해 그리고 사랑 자체라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 대한 모델을 발전시켰다.

b) St. Victor와 그의 제자들은 세 개인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a relationship of love between three individuals)로 하나님을 이해했다.

4) 위의 신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제기한다. 

a) 삼위일체에 관한 어떤 모델을 적절한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 인간 개개인의 마음의 모델인가, 아니면 관계 가운데 있는 삼위의 공동체 모델인가?

b)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추상화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이는 신학자들의 주장들이 성경 말씀과 내용에 근거한 것인가 혹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근거한 것인가에 대한 계속된 반성이 필요함을 교훈한다. 또한 신학자들의 주장이 현재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c) 인간의 이성에 대해 지나친 신뢰의 문제: 위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적인 존재의 모습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음을 신뢰했다. 그리고 이 같은 신뢰 속에서 이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실제적인 증거들을 넘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4) 존 칼빈 (John Calvin)

